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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

< 보도내용(세계일보, 10.19)>

◈ ‘녹색건축법’ 제정 10년, 아무도 안 지켰다.

ㅇ 건물에 에너지소비총량을 설정해 ‘녹색건물’을 활성화하도록 법이 제정
되어 있으나, 정부․지자체 외면으로 사실상 사문화

ㅇ 에너지소비량이 많아 에너지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공공건축물 중 녹색
건축물로 전환한 건축물은 6건에 불과해 ‘보여주기식 행정’이라고 지적

□ 국토교통부는 ｢탄소중립기본법｣에 따른‘온실가스 목표관리제’등을 

통해‘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관리’를 시행하고 있으며,

 ㅇ 지자체 차원의 제도 시행을 위해 국토부·서울특별시·건설기술

연구원과 업무협약(’21.4)을 체결하고, 선도형 시범사업을 추진

(서울시)하는 등 지역별 제도 도입,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. 

□ 또한,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

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실적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

사업과 연계 및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지표 신설 등을 추진했으며,

 ㅇ ’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통해 녹색건축물 

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입니다. 


